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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Matthew 12:3-9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은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삽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w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it up. 

Som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It 

spran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But when the 

sun c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root.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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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un Won Park 박근원 

 

Shin Yang 

 

Abstract 
Professor Keun Won Park can be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theologians in 

the 1980s for his Korean practical theology and worship. Until 1980, Korean practical theory was 
infertile. Korean churches simply followed the ways of Western churches, including the worship 
style. During the 1960’s and 70’s, Koreans were exercising movements of the Holy Spirit 
recklessly, and subsequently, many churches did not have lively worship services, and many 
worshipped without any formality. It was Professor Park who originally introduced the worship 
form and various methods of worship. Moreover, he upgraded Korean practical theology by 
implanting the idea that Korean practical theology is not learned only through experience, but 
also through education.   
 

들어가는 글 

한국 실천신학 분야에 있어서, 또한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신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박근원 교수일 것이다. 1980 년대까지 신학적 깊이가 

얕은 한국에서 실천신학의 분야는 거의 미개척지와 같은 곳이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예배는 일제시대 이후로 서양교회의 전통과 예배형식을 보존해 왔었다. 또한 

1960 년대와 1970 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무분별한 성령운동과 부흥회에 깊이 

싶취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목회 현장에서의 예배란 생명력이 없었고, 자유함이 없는 

율법적 예배와 형식없는 예배로 자꾸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에 미국에서 현지 목회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박근원 교수는 한국 신학계와 교회에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예배의 양식들과 예배의 원래적 전통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실천신학의 분야를 단지 경험적 내용이 아닌, 학문적 자리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예 배 – ‘오늘의 예배론’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운동 - 박근원 교수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에큐메니칼 운동 즉 

세계교회의 일치운동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일치운동의 몸부림 속에서 각 교단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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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예배에 대한 다양성과 통일성을 찾게 되었고, 좀더 풍요로운 예배전통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수확 중 하나가 ‘리마문서’이다. 특히, 교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종말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선교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현재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켜 가고 있으므로 예배갱신 운동은 현재 교회개혁 운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부활의 축제 - 박근원 교수는 예배를 장자크 폰 알멘의 주장과 같이 메시아적인 

잔치(Messianische Fest), 즉 부활의 축제라고 생각한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의식으로 예배를 시작했다. 그러므로 부활사건 자체도 역동적인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축하하는 예배 역시 역동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교회의 

아픔은 축제적인 예배의 성격이 희석되거나 퇴색되어 버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화와 예배 – 현재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기 어려운 이유를 박근원 박사는 

예배와 민속의 축제가 이질적으로 인식 되는데서 이유를 찾는다. 그래서 예배의 

축제적인 예배의 시도를 위해 민속의 절기와 교회의 절기에 축제적 표현을 하는 예배를 

시도하라고 권유한다. 또한 그리스도교의 예배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축제가 되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상황문화를 창조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제는 예전처럼 예배를 사제나 예배 인도자가 독주하는 

것이 아니고 온 회중의 참여 형태로 진행하며 시청각 문화와 같은 육감 전체를 동원하는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한다.(민속예배)  

 성만찬 – 우리 개신교 전통 속에서 잃어버린 본래적 예배의 모범인 성만찬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박근원 박사는 예배의 가장 중심적 두 개의 축을 

설교와 성만찬으로 정의한다.  

그리스도교 예배의 한국문화적 표현 - 세계교회 모임의 예배에 참여한 박근원 

박사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자신들의 고유한 악기에 맞추어 자기 

나라의 노래 가락과 갖가지 춤이 어우러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가운데 

예배와 문화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인식한다. 특히 

현재 그리스도교 예배는 한마디로 지중해 문화의 산물이다. 서방교회의 예배는 로마의 

문화를 표출한 것이고, 동방교회의 예배는 비잔틴 문화의 산물이다.  

이에 박근원 교수는 유동식 교수의 풍류신학과 맥을 같이하는 우리 조상들의 

하눌님 제사 전통과 현 우리 교회의 예배와 연관시키려 시도한다. 그는 우리 조상들의 

하눌님 제사는 유교전통의 조상제사와도 다르고 기복과 치유 위주의 민간신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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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제사 전통속에 온 

마을이 하나되어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그 모습을 교회의 예배 가운데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설 교 – 오늘의 설교론을 중심으로  

 박근원 교수는 오늘의 설교 상항을 ‘위기의 상황’으로 간주한다 : 과도한 설교, 

성서적 설교의 결핍, 그리고 율법적인 형태로 ‘~을 해야한다’ 는 명령으로 복 받고 

구원받는 조건으로 제시되는 설교. 

 설교는 시대적 강조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대의 정신사적 경향을 반영한다. 

특히 설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또한 선포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신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메시아적인 기쁨의 소식이고, 또한 해방의 언어’이다.  

 설교의 주제는 매 500 년마다 주제가 바뀌어왔는데, 20 세기까지는 수직적 

의미에서 하나님, 교회, 개인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21 세기에는 세계의 선교를 통해 

에큐메니칼 경향이 강조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래서 오늘 날 수평적 설교신학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는 설교가 인간 삶 전체에 

관심해야 하는 것과 그 시대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세계와의 관계성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구현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박근원 교수는 설교를 하나의 분야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항상 전체 예배 

속에서 설교를 보아야 하는 점을 강조한다. 즉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교이지만, 

이 설교는 역시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서 모든 순서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선포의 한 제한된 방편일 분이다. 

그런데 개신교의 선포활동에서 설교가 선포의 모든 것인 양 간주하고 실천해 온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박근원 박사는 반드시 설교와 성만찬이 함께 진행되는 온전한 

복음의 선포를 강조한다. 또한 설교를 하는 본문의 선택은 교회력과 

성서정과(Lectionary)에 맞추어서 진행함으로 예배적 통일성을 권면한다. 그래서 

1990 년도 후반부터 교회력에 따른 성서정과를 발행하고 있다. 

 

 공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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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 교수의 가장 큰 공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먼저 세계적인 예배와 

실천신학의 흐름들을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안테나의 

역할을 한 것이다. 서양에서 흘러온 한 부분의 예배 형식만을 고수하는 한국교회에게 

세계의 다양한 예배들과 동시에 초대교회의 예배적 본질-성만찬-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두번째로 박근원 교수는 우리의 문화를 재해석 함으로 예배와 문화를 

접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했고, 동시에 현 시대의 문화적, 상황적 감성을 

놓치지 않고 예배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특히나 이러한 작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예배자료’라는 전 5 권의 

예식서를 출간했다. 한국교회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값진 자료이다. 

 

나가는 글 

 박근원 교수의 지난 30 년간 펴낸 책과 번역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을 

출간했다. 그런데, 그 대다수의 예배를 비롯하여, 다양한 실천신학 분야의 많은 책들이다. 

즉, 박근원 교수의 노력이 불모지와 같던 한국 내 실천신학 분야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의 학문적 성취가 깊어 보이지 않는가 하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설교에 대해서도 전문적이지 않다. 선교에 대해서도 전문적이지 않다. 

목회적 영역에서도 전공자들만큼 전문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박근원 교수만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예배 속에 담아낸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근원 교수는 제시하는 수많은 예배적 모델들과 내용들을 본인이 

몸담고 있는 경동교회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어, 학문적 성과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목회적 자료들이 되고 있다. 1990 년대 초 학교에서 가르치던 예배의 신학이 바닥교회의 

예배 현실로 반영이 되지 않는 데서 느꼈던 좌절감을 뛰어넘어, 그의 예배신학은 이제 

모든 교회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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